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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스틴 비버와 결별한 셀레나 고메즈가 친구들

과 26살 생일을 맞아 친구들과 요트 생일파티를 

즐겼다.

22일 열린 파티에는 코트니 J 베리, 샘 로페즈, 코

나 프랭클린 등이 참석한 걸로 알려졌다. 고메즈는 

다음날 자신의 SNS에“모두 축하해주셔서 감사하

다. 미치도록 사랑하는 친구들. 갓 블레스”라는 글

과 함께 7장의  사진을 올렸다.

셀레나 고메즈는 저스틴 비버와 함께 미국 10대

들의 아이콘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. 두 사람은 오

랫동안 만남과 이별을 반복했는데 올해 초에도 재

결합을 인정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졌다.

비버는 고메즈와 헤어진 후 모델 헤일리 볼드윈

과 약혼했다.

한편 비버와 약혼한 헤일리 볼드윈이 임신설에 

휩싸였다.

저스틴 비버는 지난 20일 비벌리힐스에서 헤일리

와 데이트에 나섰다. 이날 비버는 파파라치들로부

터 헤일리의 임신 여부와 결혼식 날짜, 장소에 관해 

끈질기게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

아 임신설과 관련해 궁금증을 증폭시켰다. 

비버와 결별한 고메즈, 
초호화 생일파티

그룹 블랙핑크가 히트곡‘뚜두뚜두’의 일본어 버

전을 8월 말 공개한다.

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5일“블랙핑크의 

첫 번째 미니앨범‘스퀘어 업’(SQURE UP)이 일본에

서도 아이튠스 앨범차트 1위에 올랐다.”며“이런 인

기에 힘입어 타이틀곡‘뚜두뚜두’일본어 버전이 수

록된 앨범을 일본에서 8월 22일 발매할 계획”이라

고 밝혔다.

앞서 이 앨범은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‘빌보

드 200’40위,‘뚜두뚜두’는 메인 싱글 차트인‘핫 

100’55위를 기록했다.‘뚜두뚜두’뮤직비디오는 공

개 33일 만에 유튜브 2억뷰를 돌파했다.

아울러 블랙핑크는 전날부터 일본에서‘블랙핑크 

아레나 투어 2018’에 돌입했다. 이들은 7월 24~25

일 오사카죠 홀을 시작으로 8월 16~17일 후쿠오카 

국제센터, 8월 24~26일 미쿠하이 멧세 이벤트홀에

1세대 아이돌을 대표하는 에이치오티(H.O.T) 출신 

강타(본명 안칠현, 39, 사진)가 처음으로 뮤지컬에 도

전한다.

강타는 다음달 11일 개막하는 뮤지컬‘매디슨 카

운티의 다리’의 주인공이자 주부‘프란체스카’와 

운명적 사랑에 빠지는 사진작가인 로버트 역으로 뮤

지컬 무대에 데뷔한다. 

강타는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드레스가든

에서 열린 제작 발표회에서“뮤지컬 무대는 20여 년

간 가수로서 온 무대와 너무도 다르다.”며“마음고

생도 하고 있지만 그만큼 매력적”이라고 말했다.

그는 또“아직 정식 무대에 서지 않았으니‘신인배

우’라 할 수도 없다. 뮤지컬계에서는‘연습생’이다. 

열심히 배우고 있는 단계”라고 덧붙였다.

1992년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된 동명 소설을 원작

으로 한‘매디슨 카운티의 다리’는 미국의 한 시골 

마을에서 평범한 삶을 살고 있던 주부 프란체스카와 

촬영차 마을에 온 사진작가 로버트의 운명적인 사랑

을 그리고 있다.

블랙핑크, ‘뚜두뚜두’ 일본어 버전공개

강타, 뮤지컬 첫 도전 … “나는 연습생”

서 3개 도시 7회 공연을 진행한다. 오는 12월 24일 일

본 교세라 돔 오사카에서 추가공연도 연다. 

YG는“오사카죠 홀 공연장은 어제 이른 아침부터 

블랙핑크 일본 팬들로 북새통을 이뤘다. 10대부터 다

양한 연령층의 팬들이 자리를 함께했다.”고 현지 분

위기를 전했다.

강타는“뮤지컬 무대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배우 간 

정해진 수많은 약속을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는 점이

다. 이런 점은 동시에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기도 하

다. 아직은 무대 위에서 지켜져야 하는 약속들을 신

경 쓰느라 로버트로 빨려 들어간 적이 많이 없다. 언

제, 어디서든 바로 로버트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제 

숙제이다.”라며 첫 뮤지컬에 대한 열정을 드러냈다.

‘매디슨 카운티의 다리’는 뮤지컬로는 2014년 미

국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됐다. 같은 해 토니상과 

드라마데스크상에서 최우수 작곡상과 편곡상을 거

머쥐며 호평 받았다.

▲ 지난 24일 일본 오사카죠 홀에서 공연하는 블랙핑크


